
안녕하십니까, 자승입니다.
이번 겨울에는 눈이 자주 내리고 ‘수십 년만의 한파’가 찾아오고 추위도 만만치 않아 
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였습니다. 여러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
마음과 손길을 전하셨듯이, 따뜻한 말 한 마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절인 것 
같습니다.

요즈음 산중의 절을 찾는 분들이 점차 많아진다고 합니다. 
‘불보살님께 예경을 드리고 불법을 배우기 위하여, 우리 전통문화의 정수인 사찰의 아
름다움을 음미하기 위하여, 또는 흐트러진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래의 희망을 가꾸기 
위하여 …… ’
“깊은 산중의 절에는 무언가가 있어!” 라고는 느끼는데, 막상 산사의 문화를 이해하기
는 어렵습니다. 그 안에는 세속의 일상적인 삶과는 다른 가치로 채워져 있어서 궁금
한 것도 많지만, 누구를 붙잡고 이 궁금증을 풀어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.

스님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는 고시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지안스님이 
『산사는 깊다』를 세상에 내놓은 데에는 대중들의 이런 답답함을 풀어주어야겠다는 소
박한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. 새벽 도량석으로 시작하여 취침에 이르는 산사의 일상
과 출가에서 다비까지 건너가는 스님의 일생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풀어내 줍니다.

이번에 보내드리는 이 책이 여러분과 가족들이 언제든 산사에 편안히 다가가 그 깊은 
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, 그래서 스스로 편안해지고 가족과 이웃에 나아가 온 세상
에 기쁨과 행복을 주는 ‘화안(和顔) 행자’가 되시리라 기대합니다.

설은 새해의 희망을 이웃과 나누는 보시 실천의 날입니다.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만, 
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바로 맑고 향
기로운 정토(淨土)세상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가는 길이라고 여기고, 우리 종단도 이 
길을 묵묵히 갈 것입니다. 여러분, 계사년 새해에도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멋진 
세상을 만들어 갑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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